
‘14년 파프리카 재배면적 및 생산량 확대 예상

상반기 증가세 보이다 7월에 잠시 주춤! 하반기 수출물량 증가 기대

□ 2013년 생산동향
 ◦ 전국적으로 파프리카는 100% 시설(비닐/유리 온실 등) 재배함

 ◦ 전북지역의 파프리카 재배면적은 57ha, 생산량은 8,244톤이며, 전체 재배면적(575h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재배면적 9.9%, 생산량은 13.2%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중 차지함

  - 경남(202ha, 20,814톤), 강원(195ha, 20,432톤), 전북(57ha, 8,244톤), 전남(56ha, 5,616톤) 순

 ◦ 전북 파프리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14,463kg/10a로 울산(14,894) 다음 두 번째로 높음

 ◦ 최근 전북지역 파프리카 원예전문생산단지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추세로 ’14년 파프리카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2013년 파프리카 생산현황> <주요 지역 재배면적 비중>

 (단위 : ha, kg/10a, 톤)

경남 202

(35.1%)

강원 195

(33.9%)

전북 57

(9.9%)

전남 56

(9.7%)

경북 25

(4.3%)

주요 지역 재배면적
(단위 : ha)구  분 면적 단수 생산량

전체품목(전국)

합 계 251,558 - 9,242,707

노지채소 191,332 - 6,696,776

시설채소 60,226 - 2,545,931

파프리카(전국) 시설재배 575 10,891 62,622

파프리카(전북) 시설재배 57 14,463 8,244

비중(%, 전북/전국) 9.9 - 13.2

 

 *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13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 ‘13년 및 ‘14년 상반기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분
’13(연누계) ’13.6월(월누계) ’13.7월(당월) ’14.6월(월누계) ’14.6월(당월) ’14.7월(당월)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전북 2,495 9,906 1,323 5,195 336 1,257 1,473 5,238 496 1,520 356 1,080

전국 22,067 87,034 12,532 49,802 2,382 8,359 13,445 47,833 3,522 10,176 2,743 7,303

비중 11.3 11.4 10.6 10.4 14.1 15.0 11.0 11.0 14.1 14.9 13.0 14.8   

 * 자료출처 : KATI 수출 통계

□ ’14년 월별 수출 실적 
                                                 (단위 : 톤, 천불,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물량 84 121 177 300 293 496 356

증감율 - 44.0 46.3 69.5 -2.3 69.3 -28.2

금액 366 491 706 1,123 1,033 1,520 1,080

증감율 - 34.2 43.8 59.1 -8.0 47.1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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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파프리카! 새로운 시장 공략 필요

◦ 2013·14년 전국 파프리카 수출실적을 볼 때, 일본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 한국의 가장 높은 

파프리카 수출 의존국가임

 - 일본, 대만, 홍콩, 러시아 순으로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 대비 타 국가의 수출은 아직까지는 미비한 편임

◦ 일본의 엔저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수출금액 역시 

감소되고 있으므로 대만, 홍콩, 러시아 등 국가로의 

파프리카 수출 확대 공략 필요

국가 년도 중량(kg) 금액($)

일본
2013 22,017,408 86,836,892
2014 16,174,967 55,095,935

대만
2013 43,750 166,129
2014 11,020 31,541

홍콩
2013 5,100 23,250
2014 750 3,150

러시아
2013 1,100 7,574
2014 538 4,402

말레이시아 2013 25 4
싱가포르 2014 10 28
캐나다 2014 24 758

□ 동향분석

 ◦ 전북지역의 ’14년 7월 파프리카 수출은 356톤, 1,080천불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물량 6.0% 증가하였으나, 

    수출단가 하락세로 인해 수출금액은 14.1% 감소하였음

   - 일본의 엔저 현상 지속으로 인해 일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파프리카 수출채산성 악화

 ◦ 전년대비 재배면적 확대로 인해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국내 판매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실적 저조

 ◦ 7월 수출실적은 전월 대비 수출물량 28.2% 감소하였으며, 수출금액 역시 28.9% 감소하였음

   - 상반기 수출실적 변화 추이를 볼 때 5월을 제외하고 6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7월달에 

수출물량, 금액 모두 대폭 감소함 

   - 이는 국내 수요 증가 및 수출과 내수 판매 간의 가격 격차, 기후변화(지구온난화 등) 영향, 연중 생산·공급을 

위한 작기 조정, 여름작기 해충피해 등 계절적 요인에 영향 등의 이유로 생산량 감소하였으며, 이는 수출 

물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전북 원예전문생산단지 파프리카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생산량 증가와 동시에 수출물량 증가 기대  

 ◦ 하반기 겨울 작기 출하시점에는 내수보다는 수출위주로 수출실적 증가 예상

□ (전국) 파프리카 수출국 수출실적

                                                           * 자료출처 : KATI 수출 통계

□ 전북지역 파프리카 수출국

 ◦ 전북지역 파프리카 역시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어 엔저현상, 세계 경제 침체, 원전 사고 등에 영향을 많이 받음

   - 일본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일본 시장 현황에 따라 변동사항 많이 발생하므로, 새로운 파프리카 수출 개척지 

발굴 필요함

 ◦ 세계적인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미주 및 유럽시장 수요 감소로 일본시장 내 타 국산(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의 

저가 공략 심화로 수출 애로요인 발생, 뉴질랜드산은 주로 겨울철 출하로 한국산과 경합상태임

□ 주요 수출국 일본 동향

 ◦ 파프리카 수출국으로 일본이 99%이상의 수출 점유율을 보여 파프리카 수출은 아직까지 일본 시장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최근 엔저에 다른 영향으로 일본의 파프리카 수입이 주춤하였으나, 소비시장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지속

적으로 수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의 파프리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원전사고 전후 일본의 농식품 수출입 변화가 우리 농식품 수출에 주는 시사점」

작성자 : aT전북지사 장현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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